
일본 소재 메이커의 제품사업 –개혁의 기로에 

 ◎ 소재 메이커들 –자사 소재에서 이차제품까지 일관생산 강점 살려 

일본 소재 메이커들은 이차제품사업을 앞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도레이는 단순합계로 그룹 전체가 1,300억엔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봉제품사업은 2010년까지 2,000억엔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07년 4월 1일자로 섬유사업본부내에 ‘기능제품·봉제품 사업부문’

을 새로 만들었다. 

면방적업계에서도 이차제품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구라

보(Kurabo)는 2007년부터 시작한 새 중기 3개년 계획으로 ‘회사의 사업규모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섬유사업에서는 최종년도에 연결 판매

고 1,00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실적과 비교하여 수입을 126

억엔 늘리려는 계획이며, 테마(Thema)는 ‘4개의 New’로 정하였다. 그 중의 

하나인 ‘신분야’에서는 자재 분야와 중동·유럽 수출 등 외에 ‘제품 비즈니스 

추진’이 들어왔다. 

다이와보노이(Daiwabo Neu)는 자사에서 생산한 소재를 이차제품으로 이어

나갈 전략을 벌써부터 추진하면서 생산거점을 정비해왔다. KB 쓰즈키처럼 이

제까지 소재사업만을 전문으로 해오던 기업도 제품사업에 진출하려고 적극

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재메이커의 이차제품사업은 자사소재의 강점을 살리면서 소재비즈니스

와의 상승효과를 얻으려는 경향이 크다. 봉제품 OEM사업의 채산이 해가 갈



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소재개발이나 소재의 생산거점을 정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포인트(point)가 될 것 같다. 

‘아사이 가세이(旭化成) 상사’의 의류사업부는 이차제품사업을 매년 10%씩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 가세이 섬유는 실을 베이스로 하여 생

지(生地)로부터 제품까지 일관되게 제안해 나갈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앞

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포인트가 된

다. 

동사의 이차제품사업은 부인 아우터, 스포츠 웨어, 유니폼, 이너 등이 중심

이며, 봉제장소는 중국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스포츠 웨어용 등

이 순조롭게 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생지(生地)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

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의 제전사(制電絲)를 사용한 직물이나 ‘W형단면사(斷

面絲)’ ‘테크노 파인’을 사용한 원형편(円型編) 등이 강점이 되고 있다. 

중국 기업과의 합판(合辦)으로 기획에 참가하고 있는 청도(靑島)의 편성·염

색공장이 2007년 8~9월에 가동(稼動)하고 있다. 이곳의 ‘항주(杭州) 아사이 

가세이·안론’에서 생산하는 스판덱스 섬유 ‘로이카’나 일본의 큐프라 섬유 

‘벰베르크(Bemberg)’, 특수사 등을 사용한 니트 생지를 생산하여 앞으로 확대

하려 하고 있다. 

 ◎ 제품사업 –소재나 생산기술에 의한 브랜드 비즈니스가 특징 

이차제품사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전술의 하나는, 제품에 브랜드를 

엮어주는 방법이 있다. 소재 메이커의 브랜드 비즈니스는 상사와는 달리 소

재나 생산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다이와보노이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기업인데, 현재는 예전과 같이 마스터 라이센



스(master licence)와 상관없이 카테고리마다 브랜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뀌

었다. 그렇게 바꾼 이유의 하나는 자사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나가는 

전략 때문이다. 

스포츠 웨어 메이커와 소재메이커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고 있는 제품사

업의 하나에 도요보, 데산토, 이도추상사가 협동으로 40여년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먼싱웨어’가 있다. 도요보는 이 인프라(infrastructure 기초구조)를 

다른 것에다 활용하면 새로운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과 텍스타일의 연장선상

에서 이차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고 이차제품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 있다. 

먼싱웨어를 공동보유하면서 데산토가 판매하고, 도요보가 생산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는 사업이 정체되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2006년 하반기부터 다시 호전되기 시작하여 2008년 춘하절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판매장과 직결된 생산·유통체제를 구축한 효과가 나

타나고 있어, 점두(店頭)에서의 소화율(消化率)향상과 생산현장에서의 재고회

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생산거점은 일본내가 중심이며, 그룹회사인 ‘구레하(吳羽) 어패럴’, ‘사카에

(榮) 공업’을 비롯한 협력공장을 활용하고 있다. 편성 염색정리에 대하여도 

오랫동안 공동으로 추진해 오면서 협력공장과 신뢰관계를 만들어왔다. 

한편 도요보는 관계회사인 ‘도요보 텍스타일 어셈블리지(Assemblage : 集

團)’의 중국생산거점 ‘도요보특아<가흥>(東洋彷特雅<嘉興>)’을 활용하여, 해

외생산을 위한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내로부터는 기술이관, 자사의 특

화사를 엮어준 소재는 특색을 내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생지 베이

스(base)로 월 100~15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외주공장을 끌어



들이면서 크게 늘려나갈 것이다. 

도요보는 이 먼싱웨어 사업으로 키워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

으로 더욱 제품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도요보의 식견(識見)과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특색이 있는 상품을 축(軸)으로 하여 그룹의 강점을 발휘한다. 텍

스타일 판매의 연장에서, 스포츠 의류 등의 제품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는 신흥산업의 상사기능과 도요보의 기술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 코스트 업, 차별화 소재로 이차제품사업 확대 

인민위안고(人民元高), 인건비 상승, 외환의 엔저(円低) 등으로 이차제품사

업과 관련된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봉제공장 지대인 중

국은 코스트 업의 요인이 많아,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되고 있

다. 그래서 소재 메이커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실부터 차별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봉제공장 지대를 찾는 움직임도 나오

고 있다. 

유니티카 텍스타일은 유니폼이나 아우터를 중심으로 이차제품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한때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두 곳을 활용하였었는데, 현재는 중

국 봉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아우터의 주력아이템은 부인용 컷소(cut sew)나 스웨터, 스포츠 캐주얼들이

다. 이제까지는 현지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수년동안은 ‘펄

퍼’ ‘사라쿨’ 등  자사의 차별화 실을 이용해서, 기술지원하고 있는 협력공장

에서 생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소재메이커로서 강점을 살리려는 

뜻이 배경에 있어 앞으로도 늘려나갈 생각이다. 



또한 중국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떨어질 것으로는 생각

할 수 없으므로 베트남 등 다른나라에서의 봉제도 검토하고 있다. 

곤도(近藤) 방적소는 청도에 있는 ‘곤도보시장(近藤紡時裝)’을 활용하여 이

차제품사업을 늘리고 있다. 용도는 어린이 옷, 스포츠 캐주얼, 나이티(nightie)

가 중심이며, 특히 스포츠 캐주얼은 크게 늘고 있다. 

이제까지는 주문자의 요망에 따라 생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도 시작되고 있다. 2007년 춘하절용 상품부터는 T셔츠 등의 아이

템에서 흰색의 보디(body) 부분은 중국과 일본에 스톡(stock 在庫)하여 단납

기를 대응하는 오퍼레이션을 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곤도보 시장’과 이웃해 

있는 ‘청도등화방직(靑島藤華紡織)’과 ‘채미인화(彩美印花)’에서 가공하여, 재

빨리 주문자의 니즈(needs)에 맞춰주고 있다. 

또한 청도에서 실부터 제품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 

소재로부터 차별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어린이 옷의 60~70%가 청

도등화방직의 차별화 소재 “클린 컷 코튼(clean cut cotton)’을 사용하는 등 소

재로부터 제안(提案)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품개발도 포함하여 더욱 

빨리 차별화할 생각이며 ‘솜부터 확실히 바른 물건을 제조하여 차별화하겠

다.”고 말하고 있다. 청도에 있어서도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인건비가 오르

고, 인재확보난이 심해지는 것이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